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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총장 

엘리야 김 박사)는 6월 13일(토) 오

전 11시 나눔과 섬김의 교회 본당

에서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열

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학위수여식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경화 박사의 인도

로 시작됐다. 예배에서는 찬송과 

신앙고백, 성경봉독에 이어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 전 부총장)

가 “교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서사라 목사(남가

주한인목사회회장)의 기도와 Ev-

ergreen Choir의 특별찬양, 조은혜 

목사(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서

기) 의 성경봉독 등이 이어졌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

경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 순서가 

마무리됐다.

2부 학위수여식에서은 민준기 

박사(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원 대

학원장)의 인도로 김은주 권사(운

영이사장)가 개회사를 전하고, 권

세일 박사(미주 크리스천신학대학

교 교수 및 빅토밸리복음교회 담

임)가 기도하고 이학진 박사(학생

처장)가 학사보고를 맡았다.  

엘리야 김 총장이 인사말을 전하

고 이사효 전도사(LA 연합감리교

회 지휘자)의 축가를 불렀다. 

이어 남가주 교계 인사들의 축사

와 권면이 이어졌다. 이호우 목사 

(OC 기독교협의회 증경회장), 이재

환 선교사 (컴미션대표), 이정현 목

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김인철 목

사와 강성수 목사가 졸업생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신학사

(B.A.)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Th.M.) ▲기독교사역

학석사(M.A.C.M.) ▲선교학박사

(D.Miss.) 학위가 수여됐으며, 명

예신학박사 학위도 함께 수여됐다. 

소피아 윤 전도사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전했으며, 서진건 목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전했

다.                         주디 한 기자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 ⓒ ctsua.org/

로스앤젤레스(LA)에 

본교를 둔 페트라대학

교(Petra University 

USA, 총장 김정호 박

사)가 지난 5월 30일(

토) 루터중앙교회에서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

라 생명입니다’ 라는 사

명아래 이날 행사에는 

교수진과 졸업생, 가족 

및 교계 인사들이 참석

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페트라대학교는 개혁

주의 정통신학을 추구하며 21세

기 융합신학을 완성해 성경적 인

재를 배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페트라대학교는 개혁주의 신학

교로 B.Th, M.Div, D.Min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현재 가을학기 학

생을 모집 중에 있다.  김민선 기자 

문의: 213-210-3877

페트라대학교 2026년도 학위수여식 

페트라대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 페트라대학교

1969년 창단된 순천YWCA 여

성합창단이 오는 6월 18일부터 30

일까지 12박 14일의 일정으로 미

서부 합창선교 여정에 오른다. 

6월 20일(토) 오후 5시, 사우스

패서디나에 위치한 평강교회(송

금관 목사)에서 열리는 블레싱 콘

서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평강교회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미국 YWCA 

LA Pasadena & Glendale의 CEO

와 스태프들도 참석해 순천YWCA 

합창단의 미서부 방문을 함께 축하

할 예정이다.

순천YWCA 여성합창단은 지

역 음악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나

눔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

해왔다. 

2014년에는 정기공연 수익금

으로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YWCA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후원 컨테이너

를 보내기도 했다.

제4회 평강블레싱콘서트

6월 20일 (토) 오후 5시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문의: (213) 393-9136

순천에서 미서부까지, 찬양으로 사랑을 전하다 

소향·조혜련·션·리노 
한 무대에 선다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8월 1일(토)과 2일(주일) 오후 6시 

30분에 LA다운타운 노보극장(The 

Novo)에서 찬양 콘서트 ‘This Is 

RUACH: The Voice’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음악과 진솔한 간

증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

을 함께 경험하는 자리로 마련된

다. 주최 측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

기로 채우고, 참석자들이 복음 안

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콘서트에는 가수 소향을 비롯해 

션, 조혜련, 드러머 리노 등이 출연

해 음악과 간증, 토크를 통해 관객

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소향은 자궁암, 폐렴 투병 등 여러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그 과정이 오

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어 가시

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간증해 왔

다. 요한계시록을 평신도의 시각에

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설한 신

앙 시리즈 ‘마라나타: 일곱교회 이

야기’를 펴내기도 했다.  

션은  다양한 기부 캠페인과 마

라톤 행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

손을 지원하고, 루게릭 요양 병원 

및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에 앞장섰다. 

조혜련은 성경을 누구나 쉽고 재

미있게 이애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 

바람잡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드러머 리노는 어린 시절 작은 

시골 교회에서 드럼을 처음 접한 

뒤 음악인의 길을 걸었지만, 청소

년기에 의료사고로 실명 판정을 받

으며 절망을 경험했다. 그러나 어

머니의 기도 안에서 다시 삶의 의

미를 발견했고, 이후 시력을 회복

해 세계적인 드러머로 성장했다.

또한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봉주 

목사와 조셉 리 목사도 무대에 올

라 관객들과 복음으로 소통할 계

획이다.               주디 한 기자 

티켓 $50, $40 

티켓 문의: 213-357-1565, 562-

766-9494(문자) , www.ax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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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식자인 사자가 소와 함께 유유자적하는 

풍경은 투박하면서도 진솔한 몸짓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킨다.

미국 퀘이커 아티스트 에드워드 힉스(Ed-

ward Hicks, 1780-1849)의 <평화로운 왕국

(The Peaceable Kingdom)>은 이처럼 불가

능해 보이는 공존을 제시하며 우리를 평화의 

비전으로 이끌어준다.

평생 이 주제로만 60점 이상의 그림을 남

겼다는 사실은 에드워드 힉스가 화폭에 담으

려 했던 것이 단순한 동화적 상상력의 소산

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가 평생을 바쳐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위기에 빠진 세상이 

도달해야 할 궁극의 지점, 바로 하나님의 평

화가 임한 세상이었다.

작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화가 에드워드 힉

스의 생애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1780년 미

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독실한 퀘이커 가정에 입양

되어 성장했다.

청년기에 마차 장식공으로 기술을 익힌 그

는 나중에 퀘이커의 설교자가 됐다. 그를 빛

나게 한 것은 성경 서사를 꾸밈없는 솜씨로 

재구성하는 예술적 재능이었다. 그러나 아쉽

게도 퀘이커 교리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세속적이고 덧없는 활동으로 보거나 신앙생

활에 지장을 주는 방해물로 여겼다. 퀘이커 

공동체에서 미술은 허영심을 부추기는 세속

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힉스는 자신의 타고난 예술적 재

능과 이를 억제하고 신앙에 전념해야 한다는 

퀘이커 설교자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

할 수밖에 없었다. 지도자였기에 그 고민은 

더욱 깊었으리라 추측된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결국 예술도 하나님 

나라의 추구에 쓰임받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에게 <평화로운 왕국

>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붓으로 쓴 설교이

자 시각화된 기도였던 셈이다.

작품의 전경을 가득 채우는 동물들의 동거

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을 주제로 한 것

이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

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

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

에게 끌리며”라는 말씀처럼, 그림 속 맹수들

은 초식동물을 공격하지 않는다. 맹수의 최

강자인 사자는 풀을 뜯는 소처럼 온순한 눈

망울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끄는 것은 무

장한 군인이 아니라 꽃이나 포도송이를 든 ‘

어린아이’다. 이는 타락 이전 에덴동산의 회

복이자, 메시아가 통치하는 종말론적 평화의 

상태로 풀이된다.

힉스의 작품이 미술사적으로나 신학적으

로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성경 예언(전경)과 

미국 역사적 사건(후경)을 한 화면에 결합했

다는 데 있다. 그림의 왼쪽 배경에는 퀘이커

의 지도자 윌리엄 펜(William Penn)이 레나

페 인디언 원주민과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이 

설정돼 있다.

윌리엄 펜은 식민지를 세우면서 당시 유럽

인들이 흔히 취하던 무력 정복, 토지 약탈 등

을 거부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토지 사

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인디언들을 ‘야만인’이 아니라 동등한 이웃이

자 계약 당사자로 대했다. 이 장면은 당시 벤

저민 웨스트(Benjamin West)가 그린 <인디

언과의 펜 협정(1771)>을 차용한 것이다.

웨스트의 원작이 인물의 비례와 원근법을 

정확하게 활용해 식민지 개척의 정당성과 윌

리엄 펜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한 역사화였던 

반면, 힉스는 웨스트의 구도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경으로 처리했다. 대신 아이

와 한 무리의 동물들을 전경에 배치했다.

즉 힉스는 인디언과의 평화협정을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 해석한 것이다. 힉스는 칼과 

총 대신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한 약속만

으로 원주민과 공존을 도모했던 윌리엄 펜의 

시도를 이사야 11장 예언이 지상에서 실현된 

사건으로 본 셈이다. 힉스는 이를 통해 천상

의 비전을 지상에서 구현해 가는 것으로 화

폭에 통합하고자 했다.

그림의 제작 배경에는 공동체의 균열과 

같이 내부적 요인도 작용했던 것 같다. 에

드워드 힉스가 속했던 퀘이커(Society of 

Friends) 공동체는 19세기 초, 특히 1827년 

대분열(The Great Separation)을 기점으로 

힉스파(Hicksites)와 정통파(Orthodox)로 

갈라서면서 내분 위기를 겪었다. 이 분열은 

힉스의 사촌이었던 설교자 엘리아스 힉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

느냐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됐다.

신학적으로 힉스파는 퀘이커 초기 전통인 

‘내면의 빛(Inner Light)’을 강조하며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나 대속 교리보다 개인의 영적 

체험과 내면의 그리스도를 우선시한 반면, 정

통파는 당시 복음주의에 영향을 받아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예수의 대속적 구원을 강조하

며 힉스파를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과 맞물려 힉스파가 

에드워드 힉스와 같은 시골 장인 및 농부 계

층을 대변했다면, 정통파는 필라델피아 부유

한 도시 상인 및 엘리트 계층이 중심이 돼 도

농(都農) 반목 양상으로 확대됐다.

에드워드 힉스는 이 분열에 좌절과 고통을 

느꼈으며, 이러한 내적 고뇌와 공동체의 화해

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그가 수십 점의 <평화

로운 왕국>을 반복해 그리게 된 동기가 된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사자와 양이 함께 누워 있

는 장면은 반목하는 두 퀘이커 진영이 회복

해야 할 모습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시점에서 바라보면, 힉스가 꿈꿨던 

풍경은 아득한 이상처럼 느껴진다. 21세기 

인류는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진보를 이뤘지

만, 역설적으로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국가간 무력 충돌과 유혈사태도 심각하지만 

사회 내부의 분열도 만만치 않다.

벤 사스(Ben Sasse)의 주장처럼 온라인 공

간은 갈등과 대립의 언어가 난무하는 싸움터

가 되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자는 여

지없이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 미디어 속 

고립은 우리를 고양시켜주는 가치관과 목표, 

그리고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대

체해 버렸다는 것이 벤 사스의 충격적인 주

장이다.

같은 매체를 이용하는, 사고방식마저 비슷

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면서 동질감을 

공유하는 동안 반대자들은 어떻게 그런 신

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

며, 상대를 혐오함으로써 외로운 영혼을 달

랜다(Ben Sasse, Them: Why We have each 

other – and How to Heal, St. Martin’s 

Groffin, 2018, 103쪽).

힉스의 그림 속에서 사자와 소가 보여준 공

존, 표범과 염소의 동행은 현대 사회 문법으

로는 설명이 곤란한, 아니 ‘패배자의 선택’으

로 치부되는 슬픈 현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샬롬(Shalom)’의 회복

은 시대적 필연성으로 다가온다. 성경이 말

하는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억제된 상태나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N. 월터스토

프(N. Wolterstorff)가 말하였듯, 그것은 인

간이 맺는 모든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서로 다른 존재들이 관계의 온전함을 회복해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적극적 

상태를 뜻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

하는 ‘샬롬의 영성’이다.

대립과 갈등 얼룩진 시대,‘화평케 하는 자’되는 것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에드워드 힉스가 꿈꾼‘평화의 왕국’

육식-초식 동물 유유자적 풍경
투박하고 진솔하게, 깊은 파동
오래된 미래, 하나님 평화 세상
성탄 맞는 오늘 요구되는 덕목
힘으로 상대 제압하는 것 아닌
오히려 깨어진 세상 회복시키실
하나님 통치 순종‘샬롬의 영성’

▲에드워드 힉스, 평화로운 왕국, 캔버스에 유채, 45.4x60.6cm, 1830-32.

▲에드워드 힉스, 평화로운 왕국, 캔버스에 유채,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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